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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를 하는 중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

들었습니다. 깊이 하다가도 집중이 흐려져서 그 흐름

을 놓치고 다시 흐름을 잡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도중에 또 그 끈을 놓

쳤고, 그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주님은 느껴지지 않

고 냉랭했습니다. 사람과 말할 때도 그와 눈을 맞추

며 이야기를 듣건만, 전능자 주님이 오셔서 대화해 

주시는데도 주님과 마음을 맞추지 못한 것이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스스로를 꾸짖으며 다시 집중했

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에 면목이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번은 안 한

다.” 하시며 이야기 해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

다. 그래도 회개하고 간절히 마음을 풀어 드리려 노

력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아무리 오랜 기간 

뜨겁고 간절히 기회를 기다렸어도 

기회가 온 그 순간 그 때 기회를 맞지 못하면 

기회는 냉정하게 가 버리고 만다. 

기회가 머무는 것은 순간이기에 

그 순간 기회를 알아보고 

정신 차려 맞지 못하면 끝이다. 

기회가 가 버린 후에는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한 번 간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를 만나는 것은 

때를 만나는 것과 같다. 

자신이 꼭 해야 할 것을 

쉽고 확실하게 이루게 해 준다. 

기회를 만났다는 것은 

자신의 때에 전도되어 온 것과 같아서 

순풍에 돛 단 듯 자기 조건 세우며, 

자기가 받을 것을 받으며, 

자기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간다.

그러나 때 지나서 오면 조건 세울 때 지났고, 

조건 세울 때 지났으니 

행하여 받을 것도 못 받고 간다. 

이와 같이 기회 잡고 행하면 

나와 같이 쉽게 차원 높이며 이루면서 갈 것을 

기회 놓치면 힘들고 어렵게, 

그나마도 한 차원 낮게 이루며 간다. 

이와 같이 다 때가 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때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늘의 역사를 따라오는 자가 그 때를 알고 맞는다. 

하늘의 흐름을 따라오는 것이며 

하늘의 발걸음에 맞춰 함께 걷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기회를 맞고, 

그 순간 행하여 

받을 것을 받고 이룰 것을 이룬다. 

기회에 대하여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비약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회를 잡으면 더 좋게 되어 행하며 얻지만, 

그것은 비약이 아니다. 

이것에 하늘의 비밀이 있다면 

늘 기도하고 행한 자, 

기회가 오기를 준비하며 기다린 자가 

기회를 맞고, 

또 그 기회를 맞은 자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다. 

고로 기회를 맞음은 

절대 비약이 아니라 홀연한 변화이며, 

꾸준히 끝까지 한 자의 승리다. 

똑같이 기다렸어도 

제대로 아는 자는 알고 잡고, 맞음이요 

자기 주관대로 믿고 안 자는 몰라서 놓치고, 

악평하고, 막음이다. 

하늘을 맞든지, 하늘의 일을 하든지 

첫째는 자기 주관 없이 하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꼭 너희 자신의 주관을 온전히 버리고 



내 말씀으로 주관을 세워라. 

주관은 곧 중심이요, 

그 중심이 나 예수의 것이 아니라면 다 무너지리라. 

너희 중심에 오직 나 예수 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도하며 중심을 온전히 세우는 자 

알고 기회를 잡으리라. 

곧 나 예수를 맞으리라. 

사랑한다. 

기회를 잡는데 있어서 

늘 긴장하며 맞기를 바란다. 

사랑으로 말씀한 주 예수다. 


